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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속의 양극산화를 통한 나노구조의 형성은 산성 또는 불소가 함유된 전해질 내

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일반적인 산성 또는 불소 전해질에서의 양극

산화법으로는 나노 구조의 산화물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최근 K2HPO4를 함유하는 고온의 glycerol 전해질에서의 양극산화는 Ti을 비롯하여 Ta, Nb,

W과 같이 양극산화를 통하여 나노구조 산화물을 형성하기 어려운 금속들의 나노구조 형성에

성공한 연구내용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연구 내용은 고온의 인산염 전해질에서 양극산화를 통

하여 얻은 나노 구조의 금속산화물은 넓은 비표면적, 우수한 이동도, 다공성 막 등 다양한 특

성을 가진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금속 합금 (3000계열)의 양극산화를

위하여 K2HPO4를 함유하는 고온의 glycerol 전해질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해질

의 조성, 양극산화시 온도, 인가 전압, 반응 시간 등을 조절하여 알루미늄 합금 산화물의 나노

구조 형성의 최적 조건을 찾아내었다. 이 최적 조건에 알루미늄 합금 산화물 나노 구조의 기공

크기는 30nm 내외로 1 μm의 박막 두께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조성의 알루미늄 합금에 본 양

극 산화법을 적용 하였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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